
뉴미디어 환경과 언론인 직업 규범의 변화:
리영희 언론정신을 통한 탐색연구

이봉현1)*

디지털 미디어 기술 발달에 따라 언론인의 직업 규범과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를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19세기 말 이래 확립된 객관주의, 전문직주의 언론 규범이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어떤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를 파악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직업 언론인의 직무 수행에 △ 인식론 측면 △ 전문직 정체성의 

측면 △ 독자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의 역사적ㆍ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돼 공유되고 있는 언론 규범에 이런 일반적인 변화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 

지를 중견 언론인들을 심층 인터뷰 해 조사했다. 인터뷰에 앞서 언론인들로 부터 ‘기자 정신’의 역할 모델로 인정받는 

리영희 선생(1929~2010)의 언론사상을 도출해 비교의 준거로 활용했다. 즉, 이 연구는 △실증적 글쓰기를 통한 실체적 

진실 추구 △전문성에의 열정 △독자(민중)와의 상호교육 등 리영희의 언론 정신으로 상징되는 한국적 언론 규범이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은 실체적 진실추구, 전문성 추구, 심층ㆍ탐사보도 등 리영희의 

언론정신으로 상징되는 전통 저널리즘의 규범과 가치가 직무 수행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보았다. 또 이런 

정신이 현재 한국 저널리즘이 봉착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언론인들은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저널리즘의 가치를 열린 자세로 수용자와 밀접히 상호작용 함으로써 성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진실을 가려 내 제시하는 ‘판별자’의 역할, 시민저널리스트와 전문가 블로거의 자원을 폭넓게 

활용해 뉴스를 생산하는 ‘네트워크 연결점’, 수많은 정보를 엮고 정리하는 ‘뉴스 코디네이터’ 등으로 역할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제공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제어: 언론인 직업규범, 리영희, 언론정신, 디지털미디어

1. 문제제기

저널리즘은 18세기에 등장한 이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뉴스는 공동체가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공적지식(public knowledge)로 발전했다. 특히 

공중(public)의 성장과 함께 신문 저널리즘은 공적지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치적 숙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제도로서의 저널리즘은 ‘객관성, 중립성, 책임성’ 등 1900년  초부터 

확립된 언론의 ‘전문주의’ (professionalism) 규범과 가치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그러나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저널리즘의 양식이 바뀌고 언론인의 직업 규범1)과 가치 

역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안매체가 생겨났다. 생산자를 겸하는 능동적 

수용자가 등장했으며 뉴스의 소비양식이 변했다. 이에 따라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가 뉴스 생산 

*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

1) 여기서 ‘직업적 규범’은 언론인이 자신의 저널리즘 활동에 해 가진 사명의식, 이를 실천하는 방법적 태도, 내면화

된 윤리적 판단 기준을 포괄하는 말로 썼다. 언론사상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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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통에서 누리던 독점권이 약해졌고, 이런 독점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던 언론의 신뢰성 역시 하락하

고 있다. 즉, 디지털화로 뉴스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저널리즘의 생태계가 크게 변했고, 이런 변화는 

동일 공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의 “가치와 규범”의 변화를 가져왔다 (김성해ㆍ반현 2012, 34쪽).

객관주의 및 전문직 언론관을 지탱하는 핵심 기제인 ‘게이트 키핑’에 한 인식만 해도 그렇다. 

신문, 방송 등 전통매체는 그날 발행되는 뉴스를 최종 생산물로 인식하고 언론사 조직의 엄격한 

위계적 생산 구조 아래서 뉴스를 선별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의미를 부여해 수용자에게 제공했다. 

반면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의 뉴스 생산은 신속한 발간에 더 큰 의미를 두며, 사실 확인과 의미 

부여는 뉴스가 나간 이후 보충 취재나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거쳐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주요한 

게이트 키핑이 출판 이후에 열린 시스템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구본권 2005).

역사를 살펴봐도 미디어 기술과 형식의 변화는 언론인의 직업적 규범 양식을 바꿔왔다. 19세기 

말 페니프레스가 나오기 이전의 기자들은 재정 후원자를 옹호하는 정파성을 강하게 띠었다. 이후 

광고를 기반으로 한 상업언론 시 가 열리며 객관주의 언론관과 중립적 관찰자로서의 언론인 규범이 

보편화되었다 (Ward 2009).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언론인의 규범과 가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지를 중견 언론인을 

심층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일반론으로서 19세기 말 이래 확립된 객관주의, 

전문직주의 언론관에 디지털 기술이 어떤 변화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지를 살펴봤다. 

이런 것들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언론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모델이 각 나라마다 다르고 디지털 기술이 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 로 한국 언론에 입하기는 어렵다. 한 예로 민주화가 된 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진실 보도를 위해 언론인이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현실은 언론인을 단순히 

객관적, 중립적 관찰자로 머물 수 없게 하는 한국적 특수성이다. 

이 점을 고려해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인과 학자들로부터 직업 가치와 규범의 롤 모델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리 희의 언론사상을 추출해 비교의 준거로 설정했다. 이는 한국 저널리즘 환경에서 형성된 

언론인 가치와 규범 모델에 기술발달에 따른 보편적인 변화의 압력이 어떻게 투 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2. 연구문제와 방법

디지털 미디어 기술발달로 인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변화가 직업 언론인의 ‘가치와 규범’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했다. 기술의 변화는 미디어와 그 종사자

에게 매우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논문에서는 일반론으로서의 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전통적 언론 규범과 가치에 어떻게 투 되는 지를 현장 언론인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

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언론인 규범과 가치에 어떤 측면에서 변화의 압력을 가하나?

연구문제 2) 중매체 시  한국 언론인의 역할 모델인 리 희의 언론 사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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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언론 현장에서 리 희 언론 정신으로 표되는 전통적 규범과 가치가 어떻게 유지 

또는 변용되고 있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에 해서는 문헌 연구를 했다. 특히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온 분석의 

틀을 염두에 두고 리 희의 저작과 그를 다룬 평전을 읽음으로써, 그 뒤에 이어지는 언론인 인터뷰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 질문을 할 것인지를 파악했다. 리 희는 2000년 4월 ‘신문의 날’ 을 맞아 

한국기자협회가 한 조사에서 ‘현존하는 기자중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기자들의 

귀감으로 인식됐다. 따라서 그의 언론 정신을 한국 언론인의 전통적 직업규범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이후 언론인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언론인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인터뷰 상은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하거나, 탐사ㆍ심층 

보도에서 객관적으로 역량을 인정받은 현직 언론인을 선정했다. 

이니셜 소속 특징 인터뷰 일시

A 중앙일간지 기자 파워블로거 2012. 5.8

B 온라인 매체 경 자 기자 및 기술책임자 경력 2012. 5.2

C 언론비평지 전 간부 팟케스트 프로그램 운 2012. 4.28

D 방송사 해직기자 팟케스트 프로그램 운 2012. 4.30

E 지상파 방송사 기자 온라인 파업뉴스 제작 책임 2012. 5.14

F 언론비평지 간부 파워블로거 2012. 5.7

G 중앙일간지 기자 온라인 취재 담당자 2012. 5.15

H 경제일간지 기자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2012. 5. 2

I 중앙일간지 간부 탐사보도로 한국기자상 등 수상 2012. 5. 16

J 중앙일간지 기자 파워블로거 겸 트위터리언 2012. 4. 27

<표 1> 인터뷰 대상 언론인

물론 10명의 언론인이 전체를 표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답변은 학계 전문가나 일반인이 가진 

의견과 다를 수도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언론 환경에서 언론인 직업규범과 가치의 

변화를 파악하려면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란 판단 아래 연구를 진행했

다. 인터뷰는 준비된 문항을 기초로 질문을 하되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당 

평균 1시간 동안 (녹음시간 기준) 진행됐다. 인터뷰 내용은 풀어서 기록했으며 A4 용지 80 여 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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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틀: 저널리즘 환경 변화와 언론 규범의 변화 압력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일선 언론 현장에 큰 변화를 몰고 와서 “어떤 게 바람직한 기자냐?”에 

한 물음을 새롭게 던지고 있다. 즉, 뉴스 생태계가 크게 변하는 “탈근  저널리즘” (김사승 2010, 

94쪽)에서 기자의 정체성과 역할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전통적 

저널리즘의 직업 규범과 가치가 직면한 변화의 압력을 인식론적 측면, 기자의 정체성 측면, 독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등 3가지로 파악했다. 

1) 인식론 측면의 변화

전통 저널리즘은 실체적 진실의 존재를 가정하고 이를 추구한다. 기업형 미디어에 속한 언론인은 

‘지식의 위계구조’ 아래서 작업하기 때문에 ‘진실’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Fraser and Dutta 

2010, 323쪽). 게이트키핑 등 뉴스 생산과정의 통제구조는 “간주관화”를 통해 “객관성”을 최 한 확보

하려는 기제이다. 또 이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은 실체적 세계에 해 단일한 인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자가 상황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찾는데 골몰하거나, 단일 

리드 (이른바 ‘야마‘)를 찾는 데서부터 기사 쓰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김사승 2010, 97쪽).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기술 변화에 따른 뉴스 생산 주체와 과정의 변화는 전통 저널리즘의 이런 

세계 인식 기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뉴스룸 외부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비선형적으로 이뤄지는 

“주석적 뉴스생산”은 주관성을 그 로 드러낼 뿐 이들 사이의 균형이나 타협을 추구하지 않는다 

(김사승 2010, 96쪽). 즉 “주관적 인식 주체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며 이들을 병립시키는 데 초점”이 

있으며 “고정된 형식이나 정형화된 틀을 강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립적 주체간 

갈등의 평행, 혼돈, 파편화 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김사승 2010, 94쪽).

통합된 뉴스룸 안에서 직업 언론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2차 뉴스생산”도 단일한 실체적 진실의 

약화라는 점에서 주석적 뉴스생산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기존 뉴스를 해제하고 다른 것과 섞어 

재구성하는 과정은 뉴스 이벤트에 한 수용자 접점을 극 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뉴스 이벤트에 

해 하나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양한 관련성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이 단일한 게 아니라 다원적임을 보여준다. 즉 “실체적 진실의 단일성 보다는 다양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김사승 2010, 95쪽).

단일한 실체적 진실이 있다고 믿고 증거의 추적과 엄 한 입증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전통 저널리즘

의 관점에서 이런 변화는 혼돈에 가깝다. 뉴스룸 외부에서 언론인 역할을 하는 블로거들 또는 언론인 

블로거들 자신에게도 객관성이란 점점 문제가 많은 개념이 되고 있다 (Roson 2010). 채널이 다양하게 

열려있고, 어떤 의견이든 골라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자가 객관적 실체를 추구하기 

보다는 차라리 저널리스트 자신과 취재원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가치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Gillmor 2005). 

이런 변화는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검증되는 장이 열림으로써 디지털 민주주의가 

꽃 필 여지를 마련한다. 하지만 동시에 상업적 경쟁 등과 맞물려 뉴스 스토리 안에서 주관과 의견이 

객관과 사실을 압도하는 현상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다양한 버전의 파편화된 뉴스가 늘어나며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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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야구 중계방송의 이른바 ‘편파 해설’을 골라서 듣듯이 자신의 정서적 지향에 맞는 뉴스를 

골라서 소비한다.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언론의 정파성은 한 층 심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팍스 뉴스>에서 보듯, 때로는 정파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벌어지

고 있다. 아울러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의 경우처럼 사실과 의견, 뉴스와 일상 화가 섞이며 

저널리즘과 저널리즘이 아닌 것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도 잦아지고 있다. 수용자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열광하는 ‘정치적 팬덤’의 저널리즘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2) 전문직 정체성 측면의 변화

언론인은 사회 각 역의 정보를 선별, 취재, 논평하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갖춘 전문직(profession)

으로 인식되어 왔다 (김옥조 2004, 17쪽). 전문직이란 의사, 법률가, 교수, 약사처럼 오랜 수련 기간을 

거쳐서 아무나 하기 힘든 지적, 기술적 능력과 자율적인 규범과 윤리를 갖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직업군을 말한다.2) 미국에서는 1908년 저널리즘 스쿨이 처음 개설되는 등 20세기 

들어와 객관주의, 균형, 사실 확인의 규율, 취재원 보호 등 언론윤리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전문직으

로서의 언론인이 자리를 잡게 된다 (김성해ㆍ반현 2012, 220쪽). 전문직이란 인식은 사회적 책임과 

자율적 규제의 토 가 된다. 즉 “전문가는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부터 중요한 직업적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정식으로 전문교육을 받고 그룹이 정한 품행 규범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국한된

다”(Shirky 2008, 68쪽).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언론인에게 가하는 변화의 압력은 근원적이어서 전문직으로서 언론

인의 존재 의의를 회의하게 하고 있다. 공훈의 (2010, 66쪽)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시 에 “기자는 

더 이상 전문직이 아니다”고 밝힌다. 누구나 기사를 써서 올리는 시 에 사실을 걸러내고 확인하는 

기능의 가치는 줄어들었고 (Newman & Dutton 2011, 15쪽), 무엇이 뉴스냐에 한 판단 역시 전문주의

에 입각한 언론인의 시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다. 즉, 뉴스나 

정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주체를 언론인에서 개인,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최민재ㆍ양승

찬 2009, 108쪽). 여기에는 “사실이든 아니든 중에게 그 로를 과감하게 노출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중으로 하여금 진위를 가려내도록 맡기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생산한다”는 집단의 합리성에 

한 믿음이 깔려 있다 (공훈의 2010, 119쪽).

이들에 의하면 언론의 전문성에 한 전통적인 인식은 상당 부분 정보 생산과 유통의 독점이란 

희소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불완전한 전문성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생산 및 유통의 채널이 

다양화하면서 무너진다. 미국의 언론학자 클레이 셔키(Clay Shirky)는 “기자라는 직업도 알고 보면 

특정 생산 형태에 결부되어 있다”고 말한다 (2008, 80쪽). 즉 “기자처럼 오랜 세월 동안 고정된 범주처럼 

보이던 것이 알고 보니 출판 비용 때문에 우연히 생긴 희소성과 결부되어 있었다”며 “그 희소성이 

2) 20세기 이전에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모호했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일부 직업이 제도로서 사회적으

로 조직화되며 전문지식을 증명할 자격을 가진 프로들에 려 아마추어는 점차 각 분야에서 자리를 잃는다. 새로 

등장한 프로페셔널리즘은 “지식에 한 독점적 지배를 옹호하고 의사나 교수 등 직함과 자격에 근거해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다. 과거 아마추어리즘이 부유한 신사들의 재력으로 유지된 반면, “현  사회의 직업들은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규율된다” (Fraser and Dutta 2010,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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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면 겉보기에 안정된 것 같던 범주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2008, 87쪽). 

이런 변화에 직면한 언론인은 “최적화된 능력과 특징을 가진 전문화된 문화로서의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주체라기보다는 단순한 “정보가공자”(Information worker)로 변화할 위험성이 증가했다 (황용

석 2011, 349쪽). 건강한 민주주의 운 에 필요한 공적지식의 생산자로서 언론인은 흥미로운 무료 

정보를 생산하는 직업인이거나, 여러 미디어 텍스트 생산자 가운데 하나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언론이나 언론인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널리즘의 새로운 정의나 실천방식

이 필요하다”는데 해 폭넓은 공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황용석 2011, 349쪽).

3) 상호작용 측면의 변화

매스 미디어에서 출발한 저널리즘은 처음부터 소수의 뉴스 생산자가 이름 없는 다수의 수용자를 

향해 일방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구조 다. 한 공동체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 독자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 지, 복잡한 이슈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한 결정권은 언론에 있었다. 언론이 외면하는 의제는 

중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국민은 언론의 판단과 편집권을 존중했다. 독자의 반응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기는 했지만, 전통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계몽주의’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직업 언론인이 수용자인 시민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뉴스를 생산할 

지에 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독자는 생산하며 소비하는 ‘프로슈

머’가 됐다. 기자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이 언론사 밖에 포진해 있고, 이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분석과 해설을 제시하는 일이 흔해졌다. 아울러 뉴스의 소비양식도 변했다. 트위터나 패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읽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며, 지인에게 추천을 하는 일이 보편화됐다. 

이를 통해 무엇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사회적 의제인 지 드러나며, 집단 지성을 발휘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전통 미디어의 뉴스와 달리 온라인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뉴스는 일상에서 남에게 

듣고 나도 전해주는 ‘이야기’와 같은 것으로 전환된다. 박선희 (2012, 420~422쪽)는 “소셜네트워크는 

뉴스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마을 어귀 정자나 공동 우물가 같은 장소로 인식하게 한다”며, 이 

이야기 공간에서 “사람들은 일과 놀이의 융합으로써 끊임없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며 소비되는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 낸다”고 밝힌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만드는 ‘이야기 공동체’는 참여와 공유를 중시하는 미래의 시민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잘 활용해 2011년 <뉴욕타임즈>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온라인 매체가 된 <허핑턴포스트>의 성공이 이를 말해준다. 이에 따라 미국 

AP 통신의 짐 케네디 전략담당 부사장은 “미래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무엇인 지 고민하기보다 

그들이 어디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 지를 파악하라”고 조언한다(설진아 2011, 176쪽).

이런 변화 속에서 기자는 편집국 밖의 일반인들과 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강해졌다. 새롭게 

나타난 저널리즘은 생산방식의 측면에서 ‘ 화형 저널리즘’(conversational journalism)을 지향한다. <우

리가 미디어다>의 저자인 댄 길모어는 미래의 저널리즘은 일방적인 강의방식이 아니라 화 또는 

세미나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민재ㆍ양승찬 2009, 249쪽). 화형 저널리즘의 뉴스 생산 

과정에서는 △ 정보를 가능한 다양하게 제시하고 △ 수용자의 반응을 통해 정확성을 검증하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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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용자와 화와 토론을 계속하며 △이슈가 발전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려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한다(최민재ㆍ양승찬 2009, 120~121쪽).

이런 필요성에 부응해 국의 일간지 <가디언>이나 공 방송 <BBC>는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를 

독자와의 화나 뉴스 소재 발굴에 활용하면서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기법을 발전시켜왔다 (Newman 

and Dutton 2011, 17쪽). 또 소셜미디어와 사용자생산콘텐츠(UGC)가 일반화되면서 언론은 발생 뉴스

에서 특종을 하려는 생각을 단념하고, 개인들이 올리는 콘텐츠를 어떻게 잘 선별하고 큐레이팅 할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Newman 2009, 2쪽). ‘집단협업’(crowdsourcing) 저널리즘 (황용석 2011)이나 

국 <가디언>의 ‘오픈저널리즘’이 이런 안으로 주목을 받는다. 아울러 언론인은 게이트 키퍼에서 

‘게이트 워처’(gatewatcher) (Burns 2005) 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단지 뉴스를 생산하는 것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먼저 퍼져 나간 뉴스에 해 반응하고, 확인하고, 맥락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리영희의 언론사상을 통해 본 전통적 규범 모델

리 희의 언론사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다. 그가 살아있을 때 나온 평전만 해도 여러 

권 (김만수 2003, 김상웅 2010 등)이 있다. 그 스스로 십 수 권의 저서를 남겼다. 이 논문은 그가 

남긴 저서를 분석해 그가 실천으로 보여준 언론 사상들을 도출했다. 특히 이 논문의 목적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주는 변화의 압력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규범과 가치에 어떤 향을 주는 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리 희의 언론 사상을 앞 절에서 도출된 3가지 변화의 틀에 맞춰 정리했다.

1) 인식론적 측면

(1) 실체적 진실 추구

리 희에게 글쓰기는 우상(偶像)에 맞서 진실을 드러내는 이성의 활동이었고 이론과 실천이 합일된 

것이었다. 리 희에게 우상은 광신적인 냉전, 반공, 극우, 독재 이데올로기 등이었다. 리 희는 실천과 

공부를 통해 한평생 초지일관 이들 우상에 맞서 싸웠다. “진실은 비판을 낳”으며 “진실에 근거한 

비판의식과 비판정신이 리 희 사상의 핵심” 이라는 김만수 (2003, 608쪽)는 리 희가 “모든 상식이 

뒤집혀진 사회”에서 “계몽의 방식으로 상식을 실천”했다고 평가한다. 1977년에 나온 <우상과 이성> 

서문에서 리 희는 이렇게 밝힌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그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리 희 1980[1977], 7쪽).

그가 이성으로써 우상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은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해 겪은 

경험이 바탕이 됐다. 연락 장료로서 1951년 거창양민학살 사건의 참상을 목격한 뒤 그는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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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신(狂信) 사상과 휴머니즘에 한 멸시를 깨쳐야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끼게 됐다고 밝힌다 

(리 희 1984, 274쪽). 그의 이성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들, 상식, 강요된 진실을 의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리 희는;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에 거의 무조건 맹목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던 개체의 내면에서는,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회의하고 질문하고, 허위와 가식으로 가려진 진실 된 가치를 밝혀내어, 진실 이외의 

그 무엇에 해서도 충성을 거부하는 종교와 같은 신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1980[1977], 

312쪽).

우상의 위선을 밝히기 위해 그는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다. 군사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 언론과 

학에서 각각 두 번 해직됐고 세 번 재판을 받은 것은 사실과 진실에 한 지식인의 책무를 이행하려

는 몸부림이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발전,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리 희 1980[1977], 8쪽).

그런 리 희이기에 잘못하는 언론은 언론, 언론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보도기관’ 및 ‘보도기관 

종사자’라 써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권력 지향적 교수와 언론인들은 역  독재자들과 부패, 

타락한 그 권력집단에게 교활하고 사악한 반민주적 우민정책의 지혜와 수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리 희는 비판한다 (리 희 1996).

(2) 실증적 글쓰기

전문적인 언론인이자 학자로써 리 희가 글을 써 온 원칙은 방법 측면에서 “방 한 자료의 섭렵을 

요구”하는 “실증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1980[1977], 161쪽). 그렇기에 리 희는 앉아서 받는 

자료로, 발표하는 자료로 기사를 쓰지 않았다. 그가 글을 쓰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자료 수집에 

70%, 구상에 10%, 나머지 20%는 쓰는 것이었다. 200자 원고지 9매를 쓰기 위해 예닐곱 권의 책을 

뒤적이는 것은 보통이고, 칼럼 한 꼭지를 쓰기 위해 미국 상원 의회록 1,200 쪽을 읽고 겨우 한두 

가지 통계자료를 찾아 쓸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안철홍 1994). 리 희는 “다른 필자들이 적당한 

선에서 유야무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글을 쓰는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제의 규명은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김만수 2003, 66쪽). 리 희 

스스로 1996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실증론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문제에 한 통계와 증거를 가지고 알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지 나는 가치판단을 안 해요. 자료를 찾으면 90%는 썼다고 봐야지요. 자료를 

구하고 정리해서 분류해서 보존하는 일이 힘들었어요. 60~70년 는 외국 출입이 제한되어 국내 

사관으로 주 일회 순례를 다녔어요. 자료로 30년을 하니까 이제 지쳤어요” (오숙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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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희가 자신을 닮은 글쓰기를 하는 김민웅을 높이 평가하며 1996년에 나온 <패권시 의 논리>

에 쓴 발문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 “(김민웅의 책은) 글 하나하나에서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고 

이론적 틀이 단단하다. 나 자신이 자료에 한 엄격한 판독과 그런 글쓰기 원칙 및 방법론을 고집스레 

지켜온 입장에서…”(강준만 2004, 229쪽).

리 희의 실증적 글쓰기 정신은 그의 문체에도 구현된다. 그는 문장에 한 조탁으로 문학성이 

깃든 문장을 구사했지만 현학적으로 꼬거나 뒤틀지는 않았다. 리 희가 김민웅의 문체를 칭찬한 

로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난해하게 꼬아드는 문화주의적 세련’이 담고 있는 허 스런 논리들과 

날카롭게 조”되는 것이 또한 그 자신의 문체 다(강준만 2004, 229쪽). 

2) 전문직 정체성 측면

리 희는 글을 쓰는 3가지 원칙을 갖고 실천했다. 첫째,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있을 것. 둘째, 

독자들의 판단을 위해 가장 균형 잡힌 형태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 줄 것. 셋째, 그 자료들이 

무얼 뜻하는가, 즉 관점ㆍ의미ㆍ사상성을 밝혀줄 것 등이다(강준만 2004, 218쪽).

언론인으로서 이런 글쓰기 자세는 자기 분야에 한 전문지식을 갖고 건강한 판단력과 필력, 윤리적 

감각으로 무장한 전문직으로서의 전범(典範)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 희는 훌륭한 기자는 “현상을 

관찰하는 객관주의적 토 로 풍부한 지식과 ‘건전한 주관’이 요구된다”며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의 

머리도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기는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라는 말로 기자가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리 희 1974, 377, 378쪽).

이런 글쓰기 원칙을 지키는 리 희는 어느 언론인 보다 학구적이었다. 리 희는 자신의 삶이 “60%

의 아카데믹과 40%의 저널리스틱의 결합”이라고 말할 만큼 공부하는 기자 다. 리 희는 집에 쌀이 

있는 지 걱정해야 하는 박봉에도, 보고 싶은 책을 사지 않고 배기지 못했다. 일이 끝난 뒤 집에 

오면 새로 산책을 읽는 설렘과 재미에 푹 빠져 지내기도 했다. 어는 물론 일어, 불어에 능숙하고 

중국어도 해독이 가능해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자료들을 섭렵했다. 특히 국제관계와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40  부터 “일급 논객”이었으며, 국내 학계의 누구와 토론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풍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김상웅 2010, 243쪽). 

투옥과 해직으로 언론인으로서 펜을 빼앗겼을 때는 학으로 들어가 저술 작업에 몰두했다. 지식인

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향을 끼친 언론활동은 사실 책을 통해 이뤄졌다. 리 희의 표작인 <전환시

의 논리>(1974)나 <우상과 이성>(1977)이 그러한 예이다. 

그는 이렇게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언론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한 예로 리 희가 1988년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 연구>란 논문을 들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세하다는 허위의식 아래 불신과 증오의 결을 반복하는 

상황에 마침표를 찍는 역작이었다. 이 논문은 국방과 안보문제에 한 논쟁을 촉발했고, 이후 정책논의

에 큰 향을 미쳤다(강준만 2004,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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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언론인으로서 리 희가 글쓰기에서 목표한 것은 중을 “의식의 깊은 중독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랫동안 주입되고, 키워지고, 굳어진 신념체계와 가치관”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창조적 파괴 다(리 희 1980[1977], 8쪽). 리 희는 어두운 방안에 갇혀 감각이 마비

된 사람에게 “진실을 보는 시력과 생각하는 힘을 되살려 줄 신선한 공기를 주는 것은 차라리 죄악스러

운 일 일 수도 있지 않느냐”(1980[1977], 7~8쪽)고 노신의 말을 인용한 한 것은 진실을 먼저 알고 

민중을 각성시켜야 하는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한 것이기도 하다. 리 희가 고난을 감수하며 언론인으

로서, 학자로서 정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독점에 짓눌리고 수구, 냉전적 

의식에 찌든 국민 중(민중)에 한 연민과 지식인으로서 이들에 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중을 연민하면서도 리 희는 민중에 해 냉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1960~70년  

제 3세계의 지식인들이 민중을 미화하고 이들을 변혁운동의 근원적 동력으로 이상화한 것과는 맥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리 희가 한국전쟁 동안 동생의 죽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며 

사회와 인생에 해 느낀 체험이 바탕이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친척들과 마을사람들에 한 사무친 원한을 가슴에 새긴 채 돌아가셨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훗날 내가 톨스토이의 민중 생활 작품에 해서보다는 노신의 작품에 해 더 

많은 공감을 느끼는 까닭이 어쩌면 [...] 당시 중국 농민을 감상적으로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무지와 탐욕, 우직과 이기주의, 겉치레와 유교적 친족관념 속의 냉혈적 무관심 따위의 속성을 냉정하게 

묘사했고, 그와 같은 인간상이 바로 나와 나의 가족이 뼈저리게 체험한 그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리 희 1984, 303~ 304쪽) 

그러기에 리 희는 팬을 뺏겼을 때 안언론을 부단히 모색하며 어둠의 동굴에 갇힌 민중의 의식수

준 고양을 모색한다. <말>지를 발행하는 민언련 등에서도 활동을 했고, 1987년 국민적 민주 항쟁으로 

열린 정치적 자유의 공간을 활용해 <한겨레신문> 창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한겨레신

문> 창간의 기쁨을 “우리 민족의 현 사에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느꼈지. 캄캄했던 하늘에 번쩍 

광명의 빛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라고 술회한다(권태선 2004). 

이런 과정은 본질적으로 ‘계몽적’이지만 민중의 처지를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즉 높은 위치에서 민중(독자)을 가르치려 들거나, 그들과 

격리된 지식 기술자로 살지 않고 늘 글쓰기의 ‘준거’(reference)를 민중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도 이들을 까닭 없이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는 것은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능력과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일이다. 강준만이 요약하듯이 리 희는 민중의 무지, 탐욕, 이기주의, 냉혈적 무관심 등 

모든 것이 “민중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는 전제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민중과의 ‘상호교육’에 

나서”게 된다(강준만 2004,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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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한국 언론인 가치 및 규범의 변화

중견 언론인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 리 희 언론 정신으로 표되는 규범과 

가치에 어떤 향을 주고 있는 지를 물었다. 체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실 추구, 권력 감시, 실증적 접근 등의 전통적 규범과 가치가 직업 언론인들의 여전한 책무라는 

인식을 보 다. 다만 그 실천 방법에서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 독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1) 인식론: 단일한 세계 인식 추구

(1) 실체적 진실의 가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주석적’ 뉴스 생산과, ‘2차 생산’ 저널리즘 확산으로 다양한 버전의 진실이 

공존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이 됐다. 실제 국내에서도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처럼 사실와 허구, 

주관과 객관이 섞인 오락성 저널리즘 포맷이 속속 등장해 전통 매체 못지 않은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뷰에 응한 언론인들은 실체적 진실, 즉 단일한 버전의 진실 추구가 여전히 중요한 

언론인의 직업적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실체적 진실이란 공정성, 정확성과 함께 언론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피하고 평균적인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객관성을 포괄한 개념으로, 기자가 충분한 

취재를 통해 단일한 세계 인식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옥조 2004, 216쪽). 단일한 진실에 

한 믿음은 진실을 가장한 세력, 즉 우상과의 결을 저널리즘의 사명으로 삼는 리 희 정신과 

맥이 통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도그마나 곡학아세와 같은 ‘우상’은 

건재하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었다. 즉 ‘진실의 다의성’이나 ‘다른 버전의 진실’을 말하기 이전에 

정치, 경제적 권력이 만들어내는 명확한 거짓과 불의에 도전하는 것은 언론인의 변치 않는 과업이란 

것이다. 방송기자 D는 이렇게 말한다.

“권력이 만드는 논리와 명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언론인이라면 해야 한다. 4 강 

사업, 정리해고 등에 해 권력이 유포하는 논리를 언론이 당연히 검증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해야 한다. 권력은 당연히 자신들이 추진하니까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종 정책을 만들고 통치이념이나 철학 등을 유포할 텐데 그걸 언론이 아닌 누가 견제하겠는가? 

나는 이런 것을 ‘우상’으로 이해한다.”

경제일간지 기자 H는 분단 이데올로기나 권력ㆍ재력 같은 일방적이 힘이 공정하고 반칙없는 사회

를 무너뜨리는 ‘우상’이라며 “저널리즘은 이들에 포섭된 상태인데, 기자는 스스로 이런 우상을 극복해

야 한다”고 말한다. 언론비평지 간부인 F는 우상과 맞서 싸우려면 뉴스룸에서 부터 기본적인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의 부조리와 맞서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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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형식 변화와 관련해 주관성과 정파성이 강화되고 이에 한 중들의 선호가 증가하는 

데 해 언론인들은 혼재된 인식을 보여줬다. 상당수 응답자는 객관성이나 불편부당함 같은 저널리즘

의 전통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지상파 방송의 파업뉴스의 제작 방침을 놓고 

일선 기자들이 벌인 토론과 관련해 방송기자 E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새누리당이 과반을 획득하면 우리의 파업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일단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지만, 일선 기자들은 (편파뉴스를 

해서는 안된다며) 수용을 하지 않았다. [...] 논쟁을 많이 했지만 우리는 공정방송을 택했고 [...] 결국 

그게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진실의 다의성이나 심화되는 정파성에 한 회의감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쏠려

다니는 중정서 합하거나 진 논리에 빠져 실체적 진실을 외면할 가능성에 한 우려로도 표시됐

다. 언론전문지 간부를 지낸 C는 2011년 일어난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이 진보진  

내에서 민감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 언론의 보도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언론인들이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 사실은 이렇고 진실은 이렇다”고 밝혔어야 하나 “오히려 진 논리에 매몰되고 진 내

부 정서에 굴복한 게 많다”고 비판했다. 

또 팟캐스트 등으로 가속화하는 저널리즘의 오락화에 해 중앙일간지 기자 G는 “<나꼼수>가 

어느 정도 저널리즘 역에 들어와 있다고 본다” 며 “사회에 미치는 향을 보면 저절리즘에서 추구하

는 가치를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데 [...]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말했다.

반면, 다채널 환경에서 자신의 정파적 성향이나 취향에 맞는 뉴스를 골라서 소비하는 것을 저널리즘

의 외연이 넓어지는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즉 “뉴스를 골라 듣는 나만의 

뉴스 (소비) 현상이 앞으로 더 많아 질 것”이며 “나꼼수 팬덤 현상에 해 비판도 많지만 [...]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독자에 의해) 시정되거나 자정될 것”(언론전문지 간부 E) 이란 응답은 이런 인식을 

보여준다.

(2) 실증적 글쓰기의 유효성

실증적 글쓰기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우상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는 리 희의 언론 활동은 방법론적으로 치 한 실증적 작업을 통해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증적 글쓰기를 할 때 언론인은 주어진 정보나 보편적인 해석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며, 드러난 면보다

는 근본적인 면에 천착하고, 단편적인 사실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안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인터뷰에 응한 언론인들은 ‘미디어 빅뱅’으로 정보가 급증하고 진실을 주장하는 의견이 넘칠수록 

이를 선별, 확인해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는 실증적 작업이 직업 언론인의 역할로서 한층 중요해진다고 

보았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구하기 어려웠던 통계자료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 정보공개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언론인이 실증적으로 기사와 논평을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전문지 간부 F는 “정보공개와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쉬워져 

데이터 저널리즘이 중요한 역이 될 것”이라며 “숫자에서 팩트 (사실)를 끌어내고 뻔히 보이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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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가가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언론인이 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오랜 추적과 면 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것 역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한층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이런 점에서 

출입처 위주의 취재 시스템과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국내 언론의 보도 관행은 디지털 시 에 역행하는 

것이란 점을 여러 언론인이 지적했다. 방송기자 D는 출입처 제도와 보도자료 의존 관행을 타파해야 

‘월급장이 기자상’이 깨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자사회가 집단적으로 출입처 제도에 익숙해

져 있고, 이게 기득권으로 자리 잡았다”며 “권력을 쥔 사람이 보도자료를 이용하는 것인지, 기자사회가 

정보를 독점하기 위한 것인지의 구분이 안된다”고 밝혔다. 경제신문기자 H는 “오늘날의 저널리스트는 

깊이 있는 정보를 발굴해 이를 분석, 해석할 뿐 아니라 재구성, 스토리텔링하고 전 과정을 커뮤니케이

션하는 태도와 열정이 요구된다”며 “거의 동일한 취재원을 통해 비슷비슷한 정보가 양산되는” 지금같

은 체제에서는 “저널리즘에 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신문ㆍ방송이 단편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뉴스 이벤트의 전체적인 맥락

을 제공하는 데 좀 더 힘써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팟 케스트 방송 등 안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해설적 뉴스가 수용자로부터 인기를 끄는 이유를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팟캐스트 방송 진행자인 

C는 팟케스트 방송이 짧은 기간에 많은 청취자를 확보한 것은 하나의 이슈에 해 방송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총체적인 윤곽을 제공하는 포맷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는 “(트위터 등을 통해) 뉴스의 

유통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지만 […] ( 중들이) 스트레이트 (뉴스)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며 “실시간 해설, 분석이 중요한데 그 동안 이런 것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2) 전문성: 네트워크형 전문성

(1) 전문성 발휘 영역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발생기사 등 특정 역의 보도는 소셜미디어가 앞서는 일이 많다. 아울러 

각계의 전문가들이 블로그 활동을 통해 식견을 중에게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 언론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역이 어디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권력을 모니터링하는 환경감

시와 정제된 공적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지목했다. 특히,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직업 

언론인이 좀 더 힘써야 하는 분야가 심층ㆍ탐사성 기획 보도라는 의견이 많아, 직업 언론인의 전문성 

확보가 새로운 언론 환경에서 한 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무엇보다 정치인, 행정관료, 국방, 외교, 재벌 등 시민들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권력 심층부를 언론사

라는 제도적 권위와 조직적 역량으로 파고드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언론인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지적

됐다. 경제일간지 기자 H는 “저널리즘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며 진실추구, 권력감시는 저널리스트의 

소명”이라고 밝힌다. 또 “시민저널리즘은 이를 보완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전문성을 가진 

저널리즘을 완전히 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이 미비해 팟캐스트 방송 

등 안적 매체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들이 제 로 훈련을 받고 집단적으로 작업하는 전통적 언론사

의 역할을 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직업 언론인들은 블로거나 시민 저널리스트의 전문적 취재 능력에 의문을 표시했

다. 예를 들어 1인 미디어들이 삼성, 검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고 권력 내부에서 은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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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비리의 현장을 적절하게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비평지 간부 출신인 C는 시민기자가 권력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극단적인 얘기”라며 “권력 

엘리트층은 방어막을 치고 접근을 제한하는데 [...] 정보란 접근성에서 오는데, 분석이나 칼럼이야 

가능하겠만 스트레이트에서 시작되는 (저널리즘의) 지위나 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안의 진위와 경중을 가려주는 언론인의 전문성이 한층 중요해 

졌다는 의견을 여러 명이 밝혔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넘치지만 정제된 공적지식은 전문적인 

기자의 역량이 필요한 역이라는 것이다. 실재 온라인 저널리즘이 발달하더라도 공적지식의 상당부

분은 여전히 활자매체인 신문을 통해 생산되고 전달되는 실정이다. 일간지 기자인 J는 “누리꾼이 

정보를 퍼뜨리지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것인지 판별하는 것은 기자만이 할 수 있다”며 “기자는 

여러 정보 가운데 좀 더 집중해야 할 정보를 퍼뜨리는 능력, 정확히 정리된 것을 취재해서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간지 기자 G는 “객관성, 공정성, 사실확인, 불편부당 같은 가치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시 에도 여전히 지켜야 하다”며 “그걸 지키는 방법으로 훈련받은 전문기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런 일을 소홀히 한 결과가 지금의 저널리즘위기로 나타났다고 보는 

언론인이 다수 다. 특히 네이버 등 포털에 종속되어 피상적이고 감각적인 기사를 양산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건전한 공론장의 회복을 위해 속히 개선되야 한다는 데 공감 가 높았다. 인터넷 뉴스를 

담당하는 G는 “(포털) 독자의 취향에 맞는 기사를 공급하다 보니 맥락적 정보 제공 같은 저널리즘의 

(전문적)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시민 저널리즘이 권력감시나 공적지식을 제공하는 기능 까지 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B는 “정치권을 접하게 감시하는 엔지오 (비정부기구)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비평가도 있다”며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파고들어 소셜 미디어에서 다수의 관심을 끈다면 굳이 기자가 

아니어도 언론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 언론인 전문성 개념의 진화 

권력을 감시하고 정제된 공적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리 희와 같이 관련 지식을 섭렵하고 자료를 

축적하며, 건전한 주관에 바탕을 둔 판단력을 기르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언론인의 

자질과 덕목이라는 데 언론인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심층ㆍ탐사적 취재 능력을 높이는 방안에 해 

탐사보도로 명성을 쌓은 일간지 간부 간부 I 는 “관심 분야는 몇 개를 선정해 공부해야 한다”며 

“이럴 때 사람도 알고 정보의 흐름도 알게 돼 심층보도나 탐사보도가 가능해 진다”고 말한다. 

다만,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전문성의 의미가 종전과는 다르게 정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인터넷 등을 통해 세계가 연결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인이 활발한 인적 연결망을 

구축해 외부의 전문가, 시민과 협업을 함으로써 정보를 협력적으로 전달하는 것 역시 전문성의 중요한 

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망의 핵심 지점에 있는 

“네트워크 노드”(network node) (Newman 2011, 6쪽)나 수 많은 정보를 잘 정리, 배열해 전달하는 

‘코디네이터’로서 언론인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이다.

F는 “다양한 것을 알아서 깊이 있게 취재하고, 관련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제의식을 끌어내

는 것”을 새로운 의미의 전문성으로 지적했다. B는 외부 전문가들의 역할을 좀 더 강조했다. 기자가 

나름의 식견으로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해 그는 “매체의 시각으로 필터링 된(걸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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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독자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는 외부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

을 찾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서 전문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을 것이 그의 의견이다. 탐사보도 역시 

이런 방법으로 수행하는 추세라는 그는 “결국 기자의 일이란 사건의 당사자와 전문가를 연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얘기하도록 큐레이션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웹 2.0 시 의 새로운 소통도구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활용 역시 언론인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수단으로 지적됐다. 언론인이 제한된 신문 지면이나 방송 분량에 매몰 

돼 사고의 폭과 취재의 깊이가 제한되는 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자 블로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응답자가 있었다. 파워블로거이자 일간지 기자인 A는 “그리스 금융위기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30매 분량의 원고를 먼저 블로그에 쓰고 신문에는 7-8매로 요약해서 출고한 적이 있다”며 

“보통 신문에 먼저 쓰고 블로그에는 나중에 늘려쓰는 것을 반 로 한 것인데, 블로그 독자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런 글은 한번 써 놓으면 생각이 정리되면서 비슷한 글에 한 응용력도 

생기고 (기사를 빠르게 쓰는) 순발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3) 상호작용: 수용자의 언어와 감성으로

응답자들은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에서는 직업 언론인이 수용자이자 생산자인 시민을 중심에 두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변화를 추구해야고 밝혔다. 엘리트로서 독자를 가르치겠다는 계몽적인 

자세나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중매체 시 의 관행으로는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직업 언론인이 뉴스 생산에서 시민들의 커진 힘을 인정하고, 그들을 파트너로 바라봐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B는 직업 언론인과 수용자의 관계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일화로 2011년 2월 

한 공중파 방송의 앵커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9시 뉴스에 ‘ 형특종’이 나올 것임을 예고한 뒤, 나중에 

네티즌의 비판을 받은 것을 들었다. 이 방송사의 특종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차남 김정철이 

싱가포르에서 외국가수 공연을 봤다는 것이었다. B는 “시장자들이 ‘왜 당신들 마음 로 그런 걸 

특종이라고 하느냐, 구제역이 확산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김정철이 클럽에서 놀았다는 게 그리 중요하

냐’고 반발했다” 며 “이런 것이 (수용자에 의한) ‘카운터 프레이밍’의 사례”라고 말했다. 전문지식을 

가진 독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고, 그 목소리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뉴스의 해석과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독자(민중)의 원초적 건강성을 믿으면서도, 단기에는 계몽의 상으로 접근한 리 희의 

언론관 역시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C는 “전통적 저널리즘은 (자신들이 판단해 

사회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중시한 점에서 계몽주의적이었다”며 “지금 트위터 등에서 순식간에 

이슈가 되는 것은 (언론인에 의해 판단된 사회적) 필요라기 보다는 중 자신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계몽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공급자의 언어가 중요

한 게 아니라 수용자의 언어와 감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수용자의 미디어 소비행태의 변화나 욕구, 감성을 

신속히 파악해서 응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란 응답이 여러 차례 나왔다. 수만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가진 일간지 기자 J는 소속 언론사에 글을 쓰는 것 뿐아니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는 

것도 언론인의 공적인 책무라고 지적한다. 그는 “기사에서 다 전하지 못한 취재 현장의 뒷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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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주니 트위터 팔로어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신문에서와 똑 같이) 

공적인 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소통이 업무라기 보다 “재미 있어서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뉴스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수용자가 원하는 포맷을 부단히 실험하는 것도 언론인

이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넓히긴 길이란 응답도 나왔다. J는 “사실 나꼼수에서 하는 얘기는 부분 

신문이 보도한 것들”이라며 “이걸 토크쇼란 새로운 문법으로 풀어내니까 시민들이 전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H는 “현  저널리즘은 전통 매체의 틀을 뛰어넘은 새로운 뉴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읽는 뉴스가 아니라 보는 뉴스, 6하 원칙 등 규칙에 매이지 않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결합한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 뉴스룸은 고답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한 

채 낡은 기사생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역량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슈머인 독자와 소통하되 그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역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직업 언론인이 가져야 할 전문성이란 지적도 있었다. 때에 따라 통속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온라인상의 독자를 무비판적으로 추수하지 않을 만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는 “나는 황우석 

사태때 처음 부터 (황 교수의 줄기세포 복제 실험이) 문제가 많다고 글을 썼고 (그 결과 중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결국 ( 중은) 다시 (바른 판단으로) 돌아오는데, 빠르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할 일 이라고 말했다. 

6. 토론 및 결론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촉발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변화는 언론의 유형 뿐 아니라 언론인의 직업적 

규범 및 가치의 변화를 동반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언론인 직업 규범에 미치는 변화의 압력이 

△인식론적 측면 △ 언론 전문직 정체성 측면 △ 수용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등 3가지 방향에서 작용하

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런 일반적인 변화의 압력이 국내 언론인들의 직업 규범에 실재 어떤 변화를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언론인들을 심층 인터뷰 했다. 인터뷰에 앞서 위에서 

파악된 3가지 변화 압력의 측면에서 리 희의 언론 사상을 조명했고, 인터뷰에서는 이를 예시하며 

언론 현장에 실재 어떤 변화가 있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를 물었다. 

인터뷰 결과 언론인들은 변화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세계 인식과 실체적 진실 추구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었다. 언론인의 실체적 진실 추구가 권력의 논리나 의심없이 받아들여지는 

상식, 강요된 사실 등 여전히 건재한 ‘우상’에 맞서는 이성의 행동 양식이라는 데 여러 언론인이 

동의했다. 이런 점에서 “언로가 폐쇄되고 사실과 진실의 발설엔 보복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글을 

무기삼아 무섭게 실천한” 리 희의 전통적 언론정신 (강준만 2004, 7쪽)은 시 의 변화를 떠나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시 에 정보가 넘치고 진실을 주장하는 의견이 기승을 부릴 수록 이를 

선별, 확인하는 것이 직업 언론인의 역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도 공감의 폭이 넓었다. 실증적인 

자세로 사실 확인을 하는 리 희식 저널리즘이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일한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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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실증성에 한 현업 언론인의 이런 인식은 객관과 주관의 구분이 흐려지고, 사실과 허구가 

섞인 포맷이 늘며, 정파성이 강화되는 최근의 저널리즘 추세에 해 이들이 체로 비판적 의견을 

보이는 것과 맥이 통하는 것이다. 

또한 1인 미디어 및 전문가 블로거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권력감시와 공적지식의 

제공은 직업 언론인의 전문적 역으로 남을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런 역할을 제 로 

수행하기 위해 기자가 한 분야의 지식을 축적해 전문성을 높이고, 탐사보도와 심층보도 기법을 활용하

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외로운 호랑이” (강준만 2004, 8쪽) 

라는 별칭이 상징하는 것처럼 홀로 각고의 노력으로 품격높은 저널리즘을 펼쳐나간 ‘리 희 방식’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좀 더 열린 자세로 언론인이 네트워크의 한 마디가 돼, 전문가들

을 모으고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직업 언론인이 시민과 상호작용하는 범위와 도가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데 한 공감도 컸다. 언론이 ‘프로슈머’로 나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며 이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가 어떠게 변하는 지를 파악해 새로운 전달 ‘문법’과 포맷으로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를 가르치려는 계몽적 자세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중매체 시 의 관행으로는 시민들

과 제 로 호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통 저널리즘은 시민 저널리즘과 협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직업언론인은 무수한 정보를 잘 정리, 배열해 전달하는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최근 한국 저널리즘이 위기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널리즘의 위기에 언론인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언론인이 어떤 생각과 태도, 즉 직업적 규범에 입각해 직무를 수행하느냐는 

저널리즘의 건강성과 접한 관련이 있다.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탐색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

서 언론인들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진실추구, 전문성 함양, 심층ㆍ탐사보도와 같은 

것들이 직무수행에서 여전히 중요한 규범과 가치라고 보고 있었다. 언론인들이 여전히 중시하는 

이런 전통적 규범은 현재의 저널리즘이 봉착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가치는 언론인이 좀 더 여린 자세로 독자 중과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언론인이 진실을 가려 내 제시하는 판별자의 역할,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폭넓게 활용해 뉴스를 생산하는 ‘네트워크 연결 고리’, 무수한 정보를 엮고 정리하는 

‘코디네이터’ 등으로 역할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제공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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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of Media and Emerging Journalistic Norm and Value:
An exploration Based on the Young-hee Rhee’s Idea

Bong-Hyun Lee*3) 

This study investigates normative role model of the journalists under the changing environment. Firstly, 
this article explores what pressure the new media environment gives to the journalists in their routine 
of new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se are stated from the angle of epistemological, professional 
and interactive pressure. 

Next, as a reference for the standard journalism in the age of mass media, the idea of Rhee Young-hee, 
a late journalist who won respects from many Korean journalists, is studied. His firm belief in the 
pursuit of hard facts, rigorous investigative writing and expertism are spelt out.

Then, this study explores how, in real term, this pressure changes the journalistic value, norm and 
practices in the newsroom. Ten of Koran journalists are interviewed in order to get their idea about 
the emerging journalistic standards under the digital environment.

From this in-depth interviews, it is conclued that the pursuit of hard fact, investigative writing, expertism 
of Rhee Young-hee are, nonetheless the change of the media technology, still effective and provide good 
reference points for the enhancement of the standard of journalism in Korea. However,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methods to fulfil desirable journalism in the digital age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mass communication age. The interviewees make propose that the journalist, as a network node, news 
curator or coordinator, should actively interact with the audiences facilitating their enhanced potential 
as a news ‘prosumer’(producer and consumer).

Keywords: Journalistic Norm and Value, Rhee Young-hee, News Prosumer, Idea of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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